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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: (사)제주어보전회

고재만의

<333>

고재만 화백(전문가)

* 제주어 풀이

4 3유족 첫 기증유물전… 위로 공감 되길

제주4 3평화재단이 마련한 4 3유족의 첫 기증유물 기획전시가 20일 개막해 손님을 맞고 있다. 제주4 3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내년 2월

28일까지 이어진다. 이상국기자

제주4 3평화재단이 4 3유족의 첫

기증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. 기

증자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도민

유족의 참여를 북돋고자 기획된

자리다. 20일부터 제주4 3평화기

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

고 있는 이번 전시는 기념관 개관

이래 오로지 4 3유족의 기증유물

로만 이뤄지는 첫 전시여서 눈길

을 끈다.

첫선은 70여년 전 제주4 3 때 부

친과 형을 잃은 4 3유족이자 전 현

의합장묘 4 3유족회장인 양봉천 씨

의 기증 유물 전시로, 내년 2월 28

일까지 진행된다.

전시장은 현의합장묘 조성 상황

을 돌아보는 당시의 기록과 영상,

사진을 비롯 4 3당시 사용되던 생

활용구 등으로 전시 공간이 채워

졌다. 의귀리 현의합장묘 조성 시

작부터 4 3이후의 시간을 증언하

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, 자료들을

만날 수 있다. 특히 현의합장묘 조

성 시기에 촬영된 비디오와 축문

등의 자료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

공개된다.

제주4 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

은 이번 기획전을 열며 4 3으로

희생당한 아버지와 형을 회상하게

하는 양봉천 전 현의합장묘 4 3유

족회장의 기증품은 비극을 견뎌내

고 제주문화의 공동체를 묵묵히 만

들어 온 유족의 생활상을 보여준

다 며 기증유물전시가 기증자에

게는 보람과 위로의 시간으로, 관

람객에게는 공감과 성찰의 시간이

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.

한편 제주4 3평화기념관은 앞으

로 심층 조사를 더해 기증자들의

이야기를 보완하고, 이후 기증자료

의 지속적인 전시가 이뤄질 수 있

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이방의 물고기

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전 세계

무대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

쳐온 극단 노뜰(대표 원영오)이

한국인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분석

하고 여정을 따라가는 새로운 연

작 디아스포라 시리즈 첫 번째

작품을 제주 무대에 올린다.

이달 29 30일(오후 7시30분)과

31일(오후 3시)까지 제주영상 문

화산업진흥원의 블랙박스공연장

Be IN;(비인) 에서 관객들과 만

나는 신작은 디아스포라 연작Ⅰ 이

방異邦의 물고기 . 일본 오사카로

밀항한 재일한국인의 삶과 역사,

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.

극단 노뜰 구성원들은 작품을 위

해 올 한 해 동안 제주와 오사카를

오가며 현지 리서치, 인터뷰 등을

진행했다. 그 과정에서 채집한 자

료들을 분석 집약해 연극적 구성으

로 풀어냈다. 간드락(대표 오순희)

과 공동 기획한 작품이기도 하다.

제주에서 함께 만들고, 또 작품

의 주요 리서치가 제주에서 시작되

고 진행됐기에 극단 노뜰은 이번

제주에서의 신작 공연이 더욱 의미

있는 이유 라고 했다.

티켓 예매는 비인티켓(https://

www.be-in.kr) 등에서 가능하다.

한편 극단 노뜰은 리서치 기반의

창작 프로젝트 디아스포라 3부작

을 매년 1편씩 선보일 예정이다.

오은지기자

제니크퀸텟이 세 번째 정기공연

살롱 드 제니크(Salon de

Jenique) 로 매력을 발산한다.

제니크퀸텟은 살롱 드 제니크

란 제니크의 공간이라는 뜻으로,

고유한 색이 담긴 음악으로 연주자

와 관객이 소통하며 제니크퀸텟만

의 매력을 흠뻑 체감할 수 있는 음

악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

다 고 전했다.

클래식에 기반을 두고 장르의 경

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클래시컬

크로스오버 연주팀 답게 제니크퀸

텟은 이번 정기공연에서 클래식 음

악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

OST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

을 피아노 5중주로 편곡해 선보일

예정이다.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

는 테마곡도 준비했다.

공연은 이달 23일 오후 7시30분

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Be IN;

(비인) 공연장에서 펼쳐진다. 전

좌석 1만원. 예매는 비인 홈페이지

에서 가능하다. 오은지기자

소프라노 강정아가 제주 속의 여

인들 vol.1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

디지털 싱글앨범을 내놓는다. 이번

에 선보이는 두 곡의 창작 가곡은

이달 23일( 백동백 /작시 김성 작

곡 최진)과 27일( 백 년을 먼저

불던 바람 /작시 허영선 작곡 나실

인) 순차적으로 공개된다.

소프라노 강정아는 제주의 여성

선각자 및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

기억해야 할 분들을 발굴해 창작

가곡으로 발표하는 프로젝트의 바

람을 담아 이번 음원을 발매하게

됐다 고 소개했다. 그리고 이번

디지털 싱글앨범 발매를 통해 일회

성 가곡 발표 음악회로 끝나는 창

작 가곡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방송

과 미디어 영상제공 등의 여러 방

법을 통해 음악 안에 담긴 이야기

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다양

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

고 전했다. 오은지기자


